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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등 위촉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세번째)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23일 가동한 규제철폐 민간전문가 자문기구 위원 절반을 건설ㆍ부동산 전문가로 꾸려 공무원, 시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위원은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겸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

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구성됐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건설ㆍ부동산 규제 혁파 의지가 드러난다. 위원 8인 중 절반을 이 분야 

건설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만 적절히 해소해줘도 즉각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 시

본(SOC) 확충과 주택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는 물론 고용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주택공급량의 증가로 이어

낮춰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ㆍ공무원 규제철폐안을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안건 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

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ㆍ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연말 각 산업분야별 경제주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는데 규제가 대한민국

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4월까지 100일간 시민 대상 규제철폐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기존 패

요한 규제를 혁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회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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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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